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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
: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연은모1, 최효식2, 백근찬3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의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의 중학생 1,7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 

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간접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인권 존중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 존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낮추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문화 인권 존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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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교육부, 2025),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진경, 2024; 구경호, 박경희, 2024; 조혜영, 김경임, 2018).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또래 및 학교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차별 경험은 학교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진, 서은숙, 2021; 오세현, 강현아, 2018). 소속의 욕구는 인간

의 기본적인 동기일 뿐 아니라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며(Jain et al., 2026),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Rubin, Coplan, & 

Bowker, 2009),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정서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김동순 외, 2020; 김민지, 김용은, 김준, 2022; 김성민, 조영일, 2025).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에서의 단절 및 고립을 심화시켜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김효경, 서찬석, 

2022), 이러한 관계적 외로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2016).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는 사회적 위축이 

또래와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피하고 청소년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인식으

로,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또래 관계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Kagan, Snidman, & Arcus, 1993; Rubin, Coplan, & Bowker, 2009). 따라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적 위축을 외로

움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소영과 

권성연(2022)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

중감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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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권 존중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맥락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 가정, 또래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이 증가하며, 타인에 

대한 차별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봉숙, 정송화, 2024; 김준범, 이진석, 2020; 

박수진, 박경애, 2020).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강효은, 2024;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존중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

이 인권 존중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존중 경험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환경 변인을 확인한 연구

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권 존중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대

한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권 

존중의 다양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지, 또는 일부 인권 존중의 수준에서는 매개효

과가 유의하지 않은지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영향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인권 존중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중 어떤 

측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인권 존중 수준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인권 존중

이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매개경로와 직접경로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동시에 분석

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관계 및 맥락적 조건을 더 정교하게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이유는 회귀 기반 접근(regression-based 

approach)인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22)가 측정오차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지만,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절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heung et al., 2021; Klein & Moosbrugger, 

2000).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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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이 모두 잠재변수이므로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도출할 수 있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 문제 규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거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을 일컫는다(교육부, 2012). 다문화 청

소년은 언어, 문화, 외모와 관련된 편견을 경험하며 다른 청소년에 비해 차별 등의 사회적인 

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미경 외, 2021; 이수민 외, 2021).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관

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이므로(위애림 외, 2025),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부 청소년은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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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 속에서 긴장과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이며,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

을 이루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설다연, 이동형, 2024; Rubin, Coplan, 

& Bowker, 2009).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이 감소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김정은, 2020; 박동진, 김송미, 2021; 천지은, 박지선, 2021; Choe & Yu, 

2025).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경향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녕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자아존중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관계

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저하시켜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한나

와 이정화(2024)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진선 외(202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정서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또래관계와 사회적 소속감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이 관계를 설명하거나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선행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

년, 그리고 중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Wigfield et al., 1991).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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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청소년의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가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경험

되는 고통스러운 정서로, 청소년의 80% 이상이 외로움을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정서 경험이

다(Hawkley & Cacioppo, 2010). 따라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부재할 때 경험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와 외모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한 김수현 외(2025)의 연구에 따르면, 비다문화 청소년

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사회적 위축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이유미 외, 2021; 이창우 외, 2021).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주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또래관계의 

축소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외로움이 증가할 경우 개인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Hawkley & Cacioppo, 

2010),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적 고립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은 청소년이 자신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외로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와 가치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선숙과 김하영(2025)은 청소년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이 자신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존재라고 인식할수록 사회

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

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가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적 위축은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지된 차별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Bhushan et al., 2026; Pas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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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Richman, 2009; Wang et al., 2026), 인권 존중 경험은 인지된 차별을 낮춤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교사, 또래, 사회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Benner & Graham, 201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 완충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이 또래나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Cohen & Wills, 1985). 즉,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은 주변으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받는 환경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더라도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이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거나 강화하

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의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는 2019년 기준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차는 중학교 2학년 시

기, 6차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로움과 인권 존중이 5차(2023년)부터 측정이 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6차(2024년)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에 시간적 선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과 인권 존중은 5차 시기에,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은 6차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의 응답 자료가 있는 1,76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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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6차(2024년) 기준

변인 구분 N %

성별
여학생 852 48.2

남학생 915 51.8

거주지역

서울 184 10.4

경인(경기+인천) 494 28.0

충청 및 강원권 317 17.9

경상권 448 25.4

전라 및 제주권 324 18.3

2. 연구 도구

가.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에서 발췌한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

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이다(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202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32이다.

나. 외로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6차(2024년) 자료에서는 외로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민상 외(2022)에 기초한 4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본 연구에서는 4문항 중 3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개 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의 왜도 3.220과 첨도 10.182를 보여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항 제거 전후를 비교한 결과, 요인부하량은 삭제 

전(.766~.910)과 삭제 후(.770~.905)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Cronbach's   또한 삭제 

전(.877)과 삭제 후(.868)의 변화가 거의 없어 척도의 구조적 일관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문항은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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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6차(2024년) 자료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

중감 척도 문항 중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나

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91이다. 

라. 인권 존중 정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인권 존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김경준 외(2014)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5문항(가정, 학교, 지역

사회, 한국사회 전체,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조절 변수인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과 외로

움 간 관계를 조절하는 시간적 선행 요인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동일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11이다. 

마.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와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혜영, 백진아, 2023; 조화진, 2020; 주학 외, 2023; Choi et al., 2024).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지영, 박민아, 

한명희,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인권 존중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와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문

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부모 지지 6문항, 교사 지지 3문항, 

친구 지지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 지지에 4점 척도로, 교사 지지와 친구 

지지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성별은 5차(2023) 자료에서 제공

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여학생 0, 남학생 1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부모 

지지 =.872, 교사 지지 =.899, 친구 지지 =.8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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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추정 시 잠재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을 활용하였다. Cheung과 Lau(2017)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MS) 방법은 측정오차가 존재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관측변수 

기반 회귀분석보다 모수 추정치의 절대편향(absolute bias)이 대체로 더 작고, 신뢰구간의 커버

리지(coverage) 역시 이론적 기준치인 95%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종단 모형이 아니라 조절된 간접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변수 간 이론

적 선후관계와 측정 시점의 순서를 반영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을 포함한 측

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추정 방법으로 MLR을 사용하

였다. 둘째,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구조방정식 매개모형에서 다문화 청소년

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L 추정을 사용

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셋째, 다

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조절 구조방정

식(LMS)을 적용하였으며 추정 방법으로 ML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측정변수의 왜도

(-0.47~1.94)와 첨도(-2.00~3.03)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표본 크기 또한 

1,767명으로 커서 ML 추정의 점근적 특성(asymptotic properties)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MS) 모형에서는 XWITH 명령어를 이용해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사회적 위축×인권 존중)을 생성하고 ML 추정을 사용하였으며, MODEL 

CONSTRAINT로 정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 5,000회 percentile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은 CFI와 같은 전통적인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 간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모형(모형 1)과 조절된 매개모형(모형 2) 모두 ML을 

통해 추정하였다. 즉, 매개모형(모형 1)의 적합도가 타당하고, 우도비 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될 때 조절된 매개모형(모형 2)이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직접경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건부 직접효과는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조건부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랩 기반 신뢰구간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효과의 조건부 변화 양상은 루프 플롯(loop plot)을 통해 제시하였다. 루프 플롯은 조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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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권 존중을 −3SD에서 +3SD까지 0.1 간격으로 변화시켜 조건부 효과를 추정하였다(연은모 

외, 2026; Cheung & Lau, 2017; Cheung et al., 2021; Klein & Moosbrugger, 2000; 

Maslowsky et al., 2015). Mplus 8.3에서는 XWITH로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고, 

MODEL CONSTRAINT로 조절효과와 조절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LOOP와 PLOT 명

령어를 사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의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표 2>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중 2 시기), 외로움(중 3 시기), 자아존중감(중 

3 시기), 인권 존중(중 2 시기, 조절 변수)의 왜도(-0.47~1.94), 첨도(-2.00~3.03)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6).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및 인

권 존중 정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은 자아존중감 및 인권 존중 정도와 부적 상관, 자아

존중감과 인권 존중 정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의 14개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추정 방법: MLR) 결과(<표 3> 참조) (df)=377.933(71), p<.001, CFI=0.970, 

TLI=0.961, RMSEA=0.049, SRMR=0.033으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0.674~0.928 범위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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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p<.05, ** p<.01. ※ 1: 사회적 위축(1), 2: 사회적 위축(2), 3: 사회적 위축(3), 4: 외로움(1), 5: 외로움(2), 

6: 외로움(3), 7: 자아존중감(1), 8: 자아존중감(2), 9: 자아존중감(3), 10: 인권 존중(1), 11: 인권 존중(2), 

12: 인권 존중(3), 13: 인권 존중(4), 14: 인권 존중(5), 15: 부모 지지, 16: 친구 지지, 17: 교사 지지, 

18: 성별(여학생: 0)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

(df) CFI TLI RMSEA(90% CI) SRMR 요인부하량

377.933(71)*** 0.970 0.961 0.049(0.045, 0.054) 0.033 0.674~0.928

*** p<.001

2.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성별을 통제 변수로 투입한 후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4>와 같이 

(df)=837.130(116), p<.001, CFI=0.956, TLI=0.944, RMSEA(90% CI)=0.059(0.0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60** 1

3 .63** .65** 1

4 .16** .23** .18** 1

5 .19** .24** .20** .70** 1

6 .17** .21** .15** .63** .75** 1

7 -.16** -.22** -.16** -.31** -.37** -.31** 1

8 -.18** -.24** -.19** -.28** -.31** -.30** .74** 1

9 -.16** -.22** -.16** -.35** -.37** -.35** .73** .72** 1

10 -.08** -.17** -.07** -.14** -.14** -.13** .33** .32** .30** 1

11 -.05 -.14** -.05* -.15** -.15** -.12** .33** .30** .30** .68** 1

12 -.06** -.14** -.04 -.13** -.13** -.10** .32** .28** .29** .61** .75** 1

13 -.06* -.14** -.05* -.12** -.11** -.10** .32** .29** .31** .59** .71** .85** 1

14 -.04 -.09** -.01 -.10** -.09** -.05* .23** .23** .23** .49** .60** .72** .75** 1

15 -.18** -.23** -.14** -.15** -.16** -.14** .32** .32** .31** .50** .38** .36** .36** .29** 1

16 -.18** -.23** -.20** -.24** -.24** -.18** .30** .31** .29** .32** .37** .35** .36** .32** .34** 1

17 -.05* -.12** -.09** -.12** -.11** -.10** .27** .27** .26** .37** .43** .39** .41** .36** .36** .49** 1

18 -.03 -.02 .00 -.05* -.08** -.07** .09** .09** .12** .020 -.02 -.01 .00 -.05* .02 -.05* -.04 1

M 2.23 2.06 2.29 1.49 1.35 1.39 3.30 3.22 3.18 3.41 3.32 3.23 3.19 3.13 3.25 3.94 3.85 0.52 

SD 0.92 0.83 0.94 0.76 0.67 0.70 0.59 0.60 0.65 0.54 0.53 0.54 0.57 0.61 0.49 0.66 0.75 0.50 

Sk 0.11 0.27 0.11 1.42 1.94 1.76 -0.33 -0.33 -0.47 -0.22 0.00 -0.07 -0.17 -0.30 -0.19 -0.30 -0.34 -0.07 

Ku -0.96 -0.75 -0.95 1.11 3.03 2.33 0.11 0.39 0.39 -0.46 -0.18 0.71 0.60 0.56 0.25 0.19 0.2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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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3), SRMR=0.048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 직접효과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축(b=0.241, p<.001)은 외로움에 

정적 관련성, 인권 존중(b=-0.215, p<.001)은 외로움에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사회적 위축

(b=-0.059, p<.001) 및 외로움(b=-0.299, p<.001)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부트

스트랩(bootstrapping) 5,000회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을 활용한 결과(<표 6> 참조),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에서 외로움을 거쳐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

였다(95% CI: -0.092, -0.054).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부적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매개모형 적합도

(df) CFI TLI RMSEA(90% CI) SRMR

837.130(116)*** 0.956 0.944 0.059(0.056, 0.063) 0.048

* p<.05, ** p<.01, *** p<.001

<표 5>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추정치

경로 b SE

사회적 위축 (X) → 외로움 (M) 0.241*** 0.026

인권 존중 (W) → 외로움 (M) -0.215*** 0.044

사회적 위축 (X) → 자아존중감 (Y) -0.059** 0.020

외로움 (M) → 자아존중감 (Y) -0.299*** 0.026

부모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210*** 0.029

친구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088*** 0.023

교사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096*** 0.019

성별(여학생: 0) (C) → 자아존중감 (Y) 0.099*** 0.022

* p<.05, ** p<.01, *** p<.001

<표 6>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추정치

경로 Estimate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0.072 0.010  -0.09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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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

부 간접효과를 포함한 모형 설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매개모형

과 사회적 위축과 인권 존중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된 매개모형 간 우도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 LRT)을 하였다(Klein & Moosbrugger, 2000; Maslowsky, Jager, & 

Hemken, 2015).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우도비 검정 결과, D=20.976, df=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AIC와 BIC 역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조절된 매개모형이 매개모형

보다 유의하게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채택

하여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해석하였다. 

<표 7>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LRT (D = -2LL)

AIC BIC
Free 

Parameters
Log-likelihood 

H0 Value 
D(df)

매개모형 46258.494 46658.317 73 -23056.247 20.976(2)
***

조절된 매개모형 46241.517 46652.295 75 -23045.759

*** p<.001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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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8>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

효과(b=-0.033,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권 존중이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직접효과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8>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경로 b SE

사회적 위축 (X) × 인권 존중 (W) → 자아존중감 (Y) -0.033 0.054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를 확인한 결과(<표 9> 참조), 인권 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0.088이며, 95% 신뢰구간(95% CI: 0.039, 0.140)에 기초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부트스

트랩 5,000번). 이는 조절 변수인 인권 존중이 간접효과(사회적 위축→외로움 →자아존중감)의 

크기를 유의하게 조절함을 의미한다.

<표 9> 조절된 매개효과의 지수

Estimate SE
95% bootstrap CI (percentile) 

Lower Upper

인권 존중 (W) 0.088 0.026 0.039  0.140

이에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표 10> 참조). 인권 존중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2SD)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네 집단은 부적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평균-2SD, 평균-1SD, 평균, 평균+1SD 순으로 매개효과의 크기

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인권 존중의 다양한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

효과를 시각화한 루프 플롯(loop plot)에서도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 간접효과가 강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의 루프 플롯은 인권 존중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루프 플롯에서 파란색 영역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

며, X축은 조절변수인 인권 존중, Y축은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 간 관계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부적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

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부적 간접효과 또한 약화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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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추정 결과

[그림 3]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변화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및 조건부 간접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다문

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가 인권 존중 수준에 따라 강화 및 약화되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한나, 이정화, 2024).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우울,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김동순 외, 2020; 김철

인권 존중 수준 (W) Estimate SE
95% bootstrap CI (percentile) 

Lower Upper

평균-2SD -0.139 0.025  -0.191 -0.093  

평균-1SD -0.106 0.017  -0.141 -0.076

평균 -0.074 0.010 -0.095 -0.055 

평균+1SD -0.042 0.010 -0.062 -0.023  

평균+2SD -0.009 0.017 -0.04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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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22; 최장원, 서동현, 2026). 특히 사회적 위축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소통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회피적이

고 소극적인 태도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

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단순한 개인 특성이 아니라 정서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학교생활과 또래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완화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증가시키

고 이러한 외로움이 다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간접경로 역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이유미 외, 2021; 이창우 외, 2021)와 외로

움이 자아존중감 저하와 관련된다는 연구(Hawkley & Cacioppo, 2010)를 모두 지지하는 것이

다. 특히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 경험되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김수현 외, 2025)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또래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하락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상은, 최나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의 하락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축을 완화하

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외로움을 낮출 수 있는 또래관계 질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유의하게 나타나, 인권 존중이 사회

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났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낮아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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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더라도 외로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박선숙, 김하영, 2025).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 존중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2SD)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 존중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경로

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수준이 매우 

높을 때에는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체를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와 교사가 포함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타인에 의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인식이 외로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외모 등의 

이유로 공동체 내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이고,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동진, 

서은숙, 2021; 김민경, 김윤정, 2024).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와 지역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및 교실 분위기 조성, 차별 예방 교육,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접근뿐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뿐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또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안내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사를 위한 인권 연수, 학생 대상 

재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인권 존중 인식 

수준에 따라 부적 관련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과 무관하게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간접 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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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의 외로움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권 존중 환경이 잘 조성된 

경우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화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권 존

중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

하는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청소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을 동일 시점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여러 시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발달 과정을 고려한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와 인권 존중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더욱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

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 증진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향상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6. 5. 31.   ※ 논문 수정일: 2026. 7. 10.   ※ 게재 확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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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Yeon, Eun Mo1, Choi, Hyo-Sik2, Baek, Keunchan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Data from 1,767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5th (2023) and 6th (2024) waves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Phase II (MAPS II) were analyzed using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withdrawal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 on their self-esteem and a significant 

negative indirect effect on self-esteem through loneliness. Second, only the moderated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and this negative indirect effect increased when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low.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building an environment that 

respects multicultural human right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enhance their self-esteem.

Keywords :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self-esteem, respect for human right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MAP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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